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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에 동남참게 5만 마리 방류
“기수생태계 복원 박차”

- 강과 바다를 오가는 동남참게,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의 신호탄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 18일 오후 낙동강 

하구 을숙도(부산 사하구)에서 어린 동남참게 5만 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방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들과 함께 을숙도 

유아숲 체험원 어린이들과 지역 대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에 기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바닷물을 하굿둑 수문을 통해 유입하고, 하굿둑 건설 이전에 

기수역에서 살던 동남참게, 연어, 은어, 새섬매자기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하며, 염분 

농도, 서식 환경 등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함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연

에서 살아가던 건강한 어미 게로부터 산란된 알을 부화시켜 0.7㎝ 이상으로 

키운 개체다. 



  동남참게는 가을철 번식을 위해 하천에서 바다로 이동하여 하구 근처에서 

산란하고, 부화한 새끼는 하천으로 회유하여 2~3년간 성장한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에서는 인근 지역 대학생과 어린이들이 어린 동남

참게를 하구에 직접 방류하여 기수생태계 복원에 참여한다.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

성하고 기수 어종을 복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낙동강 하구

의 푸른 생태계를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우리 손을 떠난 어린 참게들이 

거친 강과 바다를 품고 건강하게 자라 낙동강 하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청년과 아이들이 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새기고 환경을 사랑하는 미래 세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동남참게 특성 및 생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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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동남참게 특성 및 생태

학명 Eriocheir japonicus

국명 동남참게

분류 절지동물 > 갑각류(강) > 십각목(목) > 바위게과(과)

형태
수컷의 갑각 길이 약 63.5㎜, 갑각 너비 약 70㎜
갑각은 둥근 사각형
갑각의 옆가장자리에 눈뒷니를 포함하며 4개의 이가 있음

산란
가을철에 번식을 위하여 바다로 이동하여 하구 근처에서 교미
4~6월에 암컷이 알을 품음. 부화한 새끼는 하천으로 올라가 자람

생태
한국에서는 남해와 제주도 연안
한국, 일본, 사할린섬, 타이완, 홍콩 등지에 분포


